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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주 시간 속으로 공간은 광주

충장로 45가와 인근 수기동 가게들의 역

사를기록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는이에

게서 소개를 받았다 아주 오래된 남선전

기가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며 사장님

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가게와 거리에 대

한이야기를채록해두는게좋지않겠냐

는말도함께였다

광주 명성예식장 주차장 맞은편 일식

집 쌍학 옆길에는 모터 전기 기계선반

등을 판매하고 제작수리하는 가게가 보

인다 한창 때는 수십개가 넘었지만 지금

은 78개가명맥을유지하고있다

이곳 터줏대감 남선전기의주인장은기

후근(75)씨다 모터등을판매하고수리하

는 가게로 아쉽게도 기씨는 두어달 전 폐

업 신고를냈다 인수자를찾고있지만마

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당분간 가게

문은 열 생각이다 45년 가까이 운영하던

곳의문을내릴때어찌미련이남지않았

겠는가

정말아쉽지만어쩔수없는일이죠젊

은사람들은이일을하지않으려하고 자

식들도다다른일을하고있으니문을닫

을수밖에요 하지만 바로문을닫지는않

을 생각이예요 예전에 함께 했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현업에 있는 사람 중에는

내가가장오래되지않았나싶습니다

기씨는 625 후중학교를중퇴하고기술

을배우기시작했다 지금의금남로 4가인

근삼흥공작소에서땀을쏟으며기술을익

혔다 기씨가 수기동 거리로 들어와 남선

전기에 다니기 시작한 건 20세 전후인

1960년대중반이었다 당시남선전기는호

남비료에다니던사장이함께운영하던곳

이었다 기씨는 가게를 인수하던 날을 또

렷이 기억한다 1968년 12월 24일 그리고

1970년자신의이름으로사업자등록을했

다드디어 내가게를갖게된셈이다

그가 막이거리에왔을땐지금남선전

기의맞은편그러니까명성예식장주차장

쪽도 모두 이런 가게였다 35평짜리 가

게들이옹기종기모여있었다거리가까운

곳에 호남 전기 남전 광주여객 금성여

객 함평여객 동방여객 등 버스회사들이

즐비해그만큼수요가많았다

공군부대와상무대등이도심에위치했

던것도이거리가발전한이유중의하나

였다 불법이기는 하지만 한 때는 공군부

대 등에서 유출된 자동차 부품 등이 은밀

히 거래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군 검 경이 함께 조사를 나서는 풍경도

잦았다

1970년대 80년대가 전성기였다 특히

남선전기의경우농촌근대화운동이일어

나면서 수요가 늘었다 탈곡기 등이 집집

마다 도입되고 손으로 작업하던 가마니

짜기등도모두자동으로변환되면서모터

를많이공급했다

지금이야 시골 면소재지에도 판매장

과수리소가있지만예전에는수리를하려

면 무조건 광주로 와야했죠 상가와 가까

운인근시외버스정류장에는기계를가지

고 버스를 타고 오는 이들로 붐볐고 덩치

가 큰 제품들은 트럭을 대절해 싣고 오기

도했습니다

광주고속 화순광업소 일신방직 등도

모두기씨의거래처였다

예전에 저보다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

면이골목은현금이많이돌았다고해요

변변한 부품과 재료가 없던 시절 드럼통

같은 것을 일일이 펴고 용접을 해 버스를

수리하던모습도기억에남습니다

IMF가터지면서거리가위축되기시작

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곳까

지함께피해를봤다 광천동공단이생기

고중흥동양동 운암동등에도이런거리

가생겨나면서수기동거리는한산해졌다

한때 2층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현대화 작

업을추진하기도했지만무산됐다

전업사 기계선반업자등 40여년가량

거리를 지켜온 9명의 업주는 지금도 한달

에한번정기적으로모임을갖는다기씨가

보여주는낡은앨범에는거리상인들과함

께 했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다

1988년 부부동반 모임으로 낙산사에 갔을

때당시평민당총재였던김대중전대통령

을만나찍은기념사진도얼핏보인다

지난해 남선전기 맞은 편 쪽의 상일 라

이닝 대동 농기구등이잇따라문을닫는

등 지금 이 거리는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다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고 지금

모임도같이하는현대비철금속의송민호

사장 환풍기와 선풍기 등이 전문인 태양

정밀의 채특징 사장 등이 그와 함께 거리

를지키고있다 그가부푼마음으로자신

의가게를열었던것처럼 바로옆의 대신

전기와 동일전기는 기씨에게서 기술을

배워독립해나간이들이운영하고있다

지금쇠락하기는했지만수기동골목은

광주산업발전을밑바닥에서견인한귀한

공간임에틀림없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산업발전이끈모터소리어데가고추억만남아

1988년 수기동 상인회회원들과낙산사에갔다 당시 평민당총재였던김대중(왼쪽 네

번째) 전대통령과찍은기념사진

37 남선전기와수기동공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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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터미널등위치

모터기계판매수리 호황

IMF 터지며가동률 뚝

건물 현대화작업도무산

45년 역사 폐업신고아쉬워

광주시 동구 수기동에서 45년째

남선전기를 운영해온 기후근씨

가기계 모터 선반등다양한가

게들에대해설명하고있다


